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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fant massage 
on stress, immune function and self-confidence in 
postpartum mothers. Method: From September, 2003 
to February, 2004, 65 women who had delivered 
babies and were enrolled in the postpartum clinic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or control 
group. In the experimental group, infant massage was 
given for 20 minute sessions twice a day from 4 days 
to 14 days after delivery. The instruments were 
Parental Stress Index, serum cortisol levels, WBCs, 
lymphocytes, and Self Confidence Scale. Results: 
Stress scores, WBCs and lymphocyt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time, but there weren't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oup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 and the time. Cortisol 
and self-confidence scor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time and the group. Conclusions:  
Applying massage to their newborn baby influenced 
cortisol levels of postpartum mothers. Therefore stress, 
cortisol, and immune functions in postpartum mothers 
should be generally screened and follow up studies 
are needed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massage in 
postpartum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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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생아는 출생 직후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어머니는 신생아 양육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초산모는 처음에는 아이를 안는 것조차 무서워하며 신생아 

행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돌보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낮지만(Lee, 1998), 모아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부적

응이 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

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Lee, 1992; Park, 1991).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유의 면역물질 함량에도 영향을 미쳐 신생아의 면역기능 

저하 및 질병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Annie & Groër, 

1991). 면역기능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또는 물리적 스트레스 

상황 시에 증가하지만 원인이 제거되면 자연히 감소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Kwon & Yi, 2000) 산욕 초기에 적절한 스트레

스 관리를 통해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사지는 연조직에 특정한 도수조작을 사용하여 인체조직의 

움직임을 일으켜 신체의 재생을 돕거나 안위와 치유를 증진

시키는 체계적 형태의 접촉이며, 접촉을 통해 공감을 전달해

주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Byun & Jang, 1998; 

Kim et al., 1998).

마사지에 대한 효과는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감각자극

의 일환으로, 1960년 이후 연구가 시작되어 미숙아의 성장발

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Field 

et al., 1986),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근육긴장감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증가, 

심박동수와 혈압 감소, 신체유연성 증진(Byun & Jang, 1998)

과 통증감소(Hulme, Waterman, & Hiller, 1999)의 효과가, 심

리적으로는 기분상태 개선, 불안 감소,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

(Byun & Jang, 1998; Field, Grizzle, Scafidi, Abrams, & 

Richardson, 1996)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리적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어 혈중 코티졸 농도 감소 

및 면역물질 증가(Acoler et al., 1993; Field et al., 1996; Lee, 

2000)가 보고되고있다. 한편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촉진

함으로써(Choi & Kim, 2002; Kang, 1998), 부모와 영아간 정

서적 유대강화와 긍정적 모아관계형성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

라(Lee, 1998; Miller & Holditch-Davis, 1992), 신생아의 체중 

증가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있다(Kim, 2002; Lee, 1999). 

이렇듯 국내 마사지관련 연구는 마사지를 적용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마사지 시행자 변

화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산욕 초기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육아에 

대한 염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

스로 인해 면역기능 저하와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

(Kiecolt-Glasser, Malarkey, & Cacippo, 1994)등의 잠재적 문제

를 갖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에게 마사지를 제공

하는 시행자로서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영아의 성장과 발달은 출생이전의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 

이외에 어머니가 제공하는 돌봄 환경과 초기 모아관계가 중

대한 영향을 미치며(Lee, 1998; Miller & Holditch-Davis, 

1992), 특히 어머니가 영아에게 실시하는 마사지는 선행연구

결과에서처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긍정적 모아관계를 촉진

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와 영아 기르기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아 마사지를 통한 모아상호작용이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 면역기능, 영아 기르기 자신감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마시지 적용이 어머니 자신의 건

강증진과 긍정적 모아관계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여 마사

지를 간호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자료를 마련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마사지를 통한 모아상호작용이 어

머니의 스트레스, 면역기능 및 영아 기르기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마사지를 실시한 어머니군(이하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어머니군(이하 대조군)의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중 코티졸 농도를 비교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중 백혈구 수와 임파구 수를 비교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영아 기르기 자신감을 비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마사지를 통한 모아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면역기능 및 영아 기르기 자신감에 미치는 마사지

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실험설계

로서 독립변수는 신생아 마사지이며 종속변수는 어머니의 스

트레스와 면역 기능 및 영아 기르기 자신감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경기

도 B시에 소재하는 일개 산후조리원에 내원한 산후 4일부터 

14일까지 산모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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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분만 전 후 합병증이 없고 신생아 마사지 시행 시 신체

적 불편감이 없는 자

선천적 기형이나 출생 후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신생아의 

어머니

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상인 신생아의 어머니

초기 연구 참여자는 실험군 33명, 대조군 35명이었으나 불

충분한 응답 3부를 제외하여 실험군 30명, 대조군 35명 총 65

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대상

자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어머니에 비해 입소기간 동

안 영양섭취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과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어 외생 변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

여 산후조리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실험처치는 

신생아의 체온을 포함한 활력상태의 안정을 고려하여 생후 4

일부터 시작하였다.

3. 실험 처치 : 신생아 마사지

어머니에게 신생아 마사지를 시범교육하고 어머니가 신생아

에게 직접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사지 1회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이며, 수유 후 45분간 안정을 취한 후 매일 2회, 

10일간 지속하였다. 마사지 시행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6-7시 이었으며, 마사지하는 동안 어머니가 편안함을 느끼고 

신생아와의 교감을 충분히 나누기 편안한 시간으로 정하였다.  

마사지 방법은 촉각자극과 운동자극으로 구성된 신생아를 

위한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선정하였다(Field et al., 1996). 즉, 

신생아의 머리위에서부터 양팔과 손목, 양다리와 발목에 이르

기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 과정을 6회 반복한 

후 팔, 다리를 부드럽게 감싸쥐고 천천히 6회 반복하여 운동

시키는 방법으로 일정한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4. 실험처치의 효과측정

1) 스트레스

 (1) 스트레스 점수

스트레스 측정은 Pearlin과 Schooler(1978)가 개발한 부모 스

트레스 도구(Parental Stress Index)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범위: 1점 28점). 도구의 신뢰도

는 연구개발 당시 신뢰도계수 Cronbach's 값이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이 .87이었다.

 (2) 혈중 코티졸(Cortisol).

코티졸 농도는 혈액 5ml를 오전 10시에 채혈하여 혈청을 

원심 분리하여 냉동 보관한 후, Coat-A-Cortisol Kit(Diagnost 

Products Co, U.S.A.)로 Y-counter COBRA5010 Quantu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2) 면역 기능

 (1) 말초 혈액의 총 백혈구 수

백혈구 수는 혈액 3ml를 EDTA로 처리하여 자동 혈구 분석

기(Counter STKR, U.S.A.)로 처리하여 총 백혈구수를 구하였

다. 혈액 채취는 3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오전 10시에 하였다.

 (2) 말초 혈액의 총 림프구 수

임파구 수는 혈액 3ml를 EDTA로 처리하여 자동 혈구 분석

기(Counter STKR, U.S.A.)로 처리하여 총 림프구수를 구하였

다. 혈액 채취는 3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오전 10시에 하였다.

3) 영아 기르기 자신감

영아 기르기 자신감은 Pharis(1978)가 개발한 도구(Self 

Confidence Scale)를 우리말로 번안한 것(Lee, 1992)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적인 신생아 돌봄 활동과 관련

된 13가지 내용의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한 4

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값이 0.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이 0.91이었다.

5.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도 9월 20일부터 2004년도 2월 10

일까지였다.

본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B시에 소재한 일개 산후조리원

을 방문하여 간호부장, 조리원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

구협조를 얻은 후, 산모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영아 

기르기에 유용한 사례품을 전달했으며 설문지를 주고 작성하

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10분 정도 소

요되었다.

실험군의 경우 신생아 마사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범교

육을 하였으며 총 3회의 시범을 보인 후 어머니가 직접 시행

하도록 하고 체크리스트를 주어 마사지 실시 후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원이 격일로 어머니를 방문하여 마사지 방법을 

관찰하고 재교육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신생아 마사지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하지 않았으며 마사지와 관련된 비디오나 책자를 조산원에서 

통제하였다. 또한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의 자

료수집을 종료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실험군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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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사후조사가 끝난 후 대조군의 어머니에게 마사지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퇴소 후 마사지교육에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혈액학적 검사를 위한 채혈은 연구시작일과 종료일에 총 2

회에 걸쳐 산후조리원에 소속한 병원 임상병리실의 기사가 

오전 10시에 직접 채혈하였고 바로 혈청분리 한 후 채혈 2시

간 이내에 S 의료재단에 의뢰하여 검사하였다.

6.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AS 8.1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2-test와 t-test로 검정하였

다. 실험전과 후의 스트레스 점수 비교, 코티졸 농도의 차이,  

백혈구, 림프구 수 및 영아 기르기 자신감은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간 산모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산

모의 직업, 산전교육 경험, 자녀수, 유산경험 등 일반적 특성

에 대한 동질성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스트레스 수준, 코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5)

Characteristics
Exp.(n=30) Cont.(n=35) Total

χ² p
f(%) f(%) f(%)

Age(years) 25
26 30
31 35

35

1( 3.3)
7(23.4)

18(60.0)
4(13.3)

1( 2.9)
17(48.5)
16(45.7)
1( 2.9)

2( 3.1)
24(36.9)
34(52.3)

5( 7.7)

5.73 .73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college

> college

8(26.7)
7(23.3)

15(50.0)

14(40.0)
9(25.7)

12(34.3)

22(33.9)
16(24.6)
27(41.5)

1.85 .40

Income
(10,000won/month)

200
300
400

8(34.8)
10(43.5)
 5(21.7)

13(46.4)
10(35.7)

5(17.9)

21(41.2)
20(39.2)
10(19.6)

0.71 .70

Type of residence Own
Lent

21(70.0)
9(30.0)

23(65.7)
12(34.3)

44(67.7)
21(35.3)

0.14 .71

Job of mother Have
Non

11(36.7)
19(63.3)

11(31.4)
24(68.6)

22(33.8)
43(66.2)

0.20 .66

Job of husband Officer
Business
Professional
Others

19(13.4)
6( 3.3)
4( 3.3)
1(80.0)

24(17.1)
3( 0.0)
4( 2.9)
4(80.0)

43(15.4)
9( 1.5)
8( 3.1)
5(80.0)

1.30 .72

Family type
(live with)

Parent in law
Brother
Parent
Others

4(13.4)
1( 3.3)
1( 3.3)

24(80.0)

6(17.1)
0( 0.0)
1( 2.9)

28(80.0)

10(15.4)
1( 1.5)
2( 3.1)

52(80.0)

1.33 .72

No. of child 1
2

12(40.0)
18(60.0)

19(54.3)
16(45.7)

31(47.7)
34(52.3)

2.48 .29

Education about
delivery and child care

Have
Non

10(33.3)
20(66.7)

10(28.6)
25(71.4)

20(30.8)
45(69.2)

0.17 .68

Experience of abortion Have
Non

9(30.0)
21(70.0)

6(17.1)
29(82.9)

15(23.1)
50(76.9)

1.50 .22

Feeding type Breast
Bottle
Mixed

20(66.7)
4(13.3)
6(20.0)

28(80.0)
3( 8.6)
4(11.4)

48(73.8)
7(10.8)

10(15.4)

1.50 .47

House work division Yes
No

15(50.0)
15(50.0)

19(54.3)
16(45.7)

34(52.3)
31(47.7)

0.12 .73

Burden of child care Have
Non

12(52.2)
11(47.8)

7(26.9)
19(73.1)

19(38.8)
30(61.2)

3.28 .07

Content of 
marriage

High
Midium
Low

23(76.7)
6(20.0)
1( 3.3)

23(65.7)
12(34.3)
0( 0.0)

46(70.8)
18(27.7)

1( 1.5)

4.8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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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졸, 백혈구, 임파구수, 자신감 점수에 대한 동질성을 비교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2. 스트레스

1) 스트레스 점수

실험군의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 전 13.5±3.9점에서 실험 후 

12.9±4.0점, 대조군의 경우 13.1±3.5점에서 12.1±3.6점으로 두 

군 모두 시점에 따라 약간 감소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F=1.77, p= .08), 두 군간에 유의하지 않았다(F=0.40, 

p= .69). 또한 실험 전후 두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

다(F=0.16, p= .69)<Table 3>.

<Table 3> Stress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mean±SD mean±SD

Exp.(n=30)
Cont.(n=35)

13.5±3.9
13.1±3.5

12.9±4.0
12.1±3.6

group
time
G*T

0.40
1.77
0.16

.69

.08

.69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2) 코티졸 농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중 코티졸 농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실험 전 15.0±4.6ug/dl, 13.2±4.8ug/dl에서 실험 후 7.8± 

2.9ug/dl, 8.9±3.4ug/dl로 시점에 따라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F=10.8, p= .00),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2.77, p= .01). 실험 전 후 두 군 간에 교호작용이 유

의하였다(p= .01)<Table 4>.

<Table 4> Cortisol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dl)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mean±SD mean±SD

Exp.(n=30)
Cont.(n=35)

15.0±4.6
13.2±4.8

7.8±2.9
8.9±3.4

group
time
G*T

2.77
10.8
7.65

.01

.00

.01

3. 면역 기능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면역기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백혈구 수와 임파구 수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혈중 백혈

구 수치는 실험군이 실험 전 8.1±2.1%에서 실험 후 6.8±1.7%

로, 대조군이 실험 전 8.1±2.1%에서 실험 후 6.9±1.4%로 측

정 시점에 따라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F=5.77, p= .00),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15, p= 

.88). 실험 전 후 두 군 간에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0.02, p= .88). 임파구(Lymphocyte)수의 경우 실험군이 실

험 전 21.2±6.2%에서 실험 후 28.8±8.3%로, 대조군이 실험 

전 22.5±6.4%에서 실험 후 30.3±6.7%로 시점에 따라서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나(F=8.80, p= .00), 두 군 간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F=0.10, p= .91). 실험 전후 두 군간에 교호작용

은 유의하지 않았다(F=0.01, p= .92)<Table 5>.

4. 영아 기르기 자신감

영아 기르기 자신감 정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호 작용

이 유의하였다(F=9.37, p= .00). 즉, 실험군 어머니의 영아 기

르기 자신감 정도는 실험전 32.0±7.2점에서 실험 후 31.6±5.5

점으로 변화가 없는 반면, 대조군의 어머니는 실험 전 29.5±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Exp.(n=30) Cont.(n=35) Total

t p
mean± SD mean± SD mean± SD

Stress score
Cortisol
WBC
Lymphocyte
Self confidence

13.5±3.9
15.0±4.6
8.06±2.1
21.2±6.2
32.0±7.2

13.1±3.5
13.2±4.3
8.08±2.1
22.5±6.4
26.6±8.0

13.3±3.7
14.1±4.5
8.07±2.1
21.9±6.3
30.6±7.7

0.40
1.58
0.44
0.85
1.25

.69

.12

.97

.39

.22

<Table 5> WBC and Lymphocyt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mean±SD mean±SD

WBC
Exp.
Cont.

 8.0±2.1
 8.0±2.1

 6.7±1.7
 6.9±1.4

group
time
G*T

0.15
5.77
0.02

.88

.00

.88

lymphocyte
Exp.
Cont.

21.2±6.2
22.5±6.4

28.8±8.3
30.3±6.4

group
time
G*T

0.10
8.80
0.01

.91

.0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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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에서 실험 후 32.2±6.7점으로 상승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군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F=3.06, p= .00), 실험 전 후 시

점별로도 유의하였다(P=2.79, p= .01)<Table 6>.

<Table 6> Self-confidence sco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mean±SD mean±SD

Exp.(n=30)
Cont.(n=35)

32.0±7.2
29.5±8.0

31.6±5.5
32.2±6.7

group
time
G*T

3.06
2.79
9.37

.00

.01

.00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 마사지를 통한 모아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면역 기능 및 영아 기르기 자신감에 효과가 있는지

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이다.

먼저 마사지를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스트레스 점수 비교에서, 실험군의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 전 

13.5점에서 실험 후 12.9점으로, 대조군의 경우 13.1점에서 

12.1점으로 두 군 모두 시점에 따라 약간 감소 경향이 있었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출산 후 어머니는 신생아를 지각하고,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어머니 역할이 정립이 되

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

하게 되며(Choi & Kim, 2002),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Byun & Jang, 1998). 이러한 어머니의 스

트레스는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모유성분에 변화를 일으켜 

면역물질 함량이 감소되고 신생아의 면역기능 저하와 질병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Annie & Groër, 1991). 따라서 산

후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간호중재

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본다. 스트레스와 면역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졸이 상승했으며

(Kiecolt-Glasser et al., 1994; Kim, Suh, & Lee, 1988), 또 다

른 연구에서는 항상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의 절대적 관계를 말할 수는 없다(Bartrop, Luckhurst, 

& Lazerus, 1977). 그러나 스트레스에 의해 혈중 코티졸이 상

승하고 이로 인해 면역기능이 감소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고

(Rogers, Bubey, & Reich, 1979), 코티졸이 특히 T 형 임파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코티졸과 면역기능과의 관계

를 지지하고 있다(Kim et al., 1988). 이러한 스트레스-코티졸-

면역기능의 관계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티졸 농도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중 코티

졸 농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실험 전 15.0 /dl, 13.2

/dl에서 실험 후 7.8 /dl, 8.9 /dl로 시점에 따라 두 군 모두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Lee(2000)의 연구에서 산욕기의 어머니에게 

마사지를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했으

며 면역물질 IgA가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는 어머니가 신생아

에게 마사지를 실시한 후 어머니의 코티졸 농도를 측정하였

으므로 선행연구와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험

군의 코티졸 농도가 감소한 것은 선행연구와 무관하지 않으

며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마사

지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생아를 직접 접촉한 것이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면역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혈구와 임파구를 

분석한 결과, 혈중 백혈구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 

전 8.0%, 8.0%에서, 실험 후 6.7%, 6.9%로 감소하였으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파구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

이 각각 실험 전 21.2%, 22.5%에서 실험 후 28.8%, 30.3%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ühnert, 

Strohmeier, Stegmüller와 Halberstadt(1998)가 분만 직후와 분만 

1주일 후의 백혈구와 임파구 수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백

혈구는 분만 전 10.1%에서 분만 후 9.7%로 감소하였고, 임파

구는 18.3%에서 20.4%로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임신과 분만기간의 스트레스 상황에

서 백혈구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원인이 제거되면서 

자연히 감소하고 임신동안 면역력이 억제되어 있다가 분만 

후 임신 전의 상태로 면역력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임파

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여겨지며 마사지의 효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된다.

한편, 영아 기르기 자신감 분석결과, 실험군의 영아 기르기 

자신감이 실험 전 32.0점에서 실험 후 31.6점으로 변화가 없

는 반면, 대조군은 실험 전 29.5점에서 실험 후 32.2점으로 약

간 상승했고 두 군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어머니가 영아에게 

실시한 마사지는 긴밀한 신뢰와 상호관계를 촉진하며, 영아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Choi & Kim, 2002; Lee, 

1999). 마사지 과정을 통해 영아의 정상적 반응과 울고 보채

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어 영아 돌봄에 대한 불

안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실험군 어머

니의 영아기르기 자신감이 약간 감소한 것은 돌봄에 익숙하

지 않은 미숙한 기술과 신체적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자

신의 신생아에게 마사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산모의 자신

감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초산모는 높은 수준의 자

신감을 갖고 있으며(Lee, 1990; Lee, 1998), 돌봄이나 양육에 

대해 막연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Park, 1991). 또한 어머니 역할획득에 따른 정체감의 형

성과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감이 어머니의 자신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Oh, 2001; Walker, V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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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 1986). 본 연구에서 대조군 어머니의 영아기르기 

자신감 점수가 상승한 것은 분만 후 기간이 지나면서 정상적

인 모성전환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연적 증가라 생각된다. 자

신감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교육 이후 자신감이 증가한 

결과(Seo, 2000)와 자신감에 변화가 없었던 결과(Lee, 1990)가 

있어 자신감이 교육 이외 인구학적 특성 및 외생변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 받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어

머니의 영아기르기 자신감의 결과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초산모의 

경우 산후 10일경이 되어야 자신이 엄마가 된 사실을 인지하

며(Park, 1991) 평균적으로 분만 6주 후에 어머니됨을 인식한

다고 하였다(Zabielski, 1994). 본 연구의 실험시기가 산후 4일

에서 14일로 모성역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머

니의 영아기르기 자신감을 측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분

만 후 기간에 따른 어머니의 자신감 정도를 측정해봄으로써 

정상적인 모성전환과정의 변화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마사지의 적용이 대상자와 중재자의 긴밀한 신뢰관계 형성

과 상호관계 촉진으로 대상자의 스트레스 경감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음에 반해(Byun & 

Jang, 1998; Choi & Kim, 2002; Field et al., 1996; Kang, 

1998; Lee, 1998; Lee, 2000), 본 연구에서 신생아 마사지가 

어머니의 스트레스 점수와 영아기르기 자신감의 증가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및 회복을 위한 휴식의 요구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사료된다. 산후 4일에서 14일의 기간은 분만의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신체적, 심리적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충

분한 휴식과 회복이 요구되는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동안 어

머니에게 신생아 마사지라는 신생아 돌봄의 역할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어머니가 신생아를 

지각하고 모아 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

며(Byun & Jang, 1998), 이러한 스트레스는 면역기능을 저하

시키고 어머니와 신생아의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Annie & Groër, 1991).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의 스트레

스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면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영향

변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의 방안으로써 신생아 마사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

머니를 대상으로 마사지 시행에 대한 요구를 사정하고 마사지 

시행의 최적의 시기를 파악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3년 9월 20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경기

도 B시에 소재한 일개 산후 조리원에 내원한 어머니 65명을 

대상으로 신생아 마사지가 어머니의 스트레스, 면역기능 및 

영아 기르기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²-tes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로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시점에 따라, 

두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군간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코티졸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시점에 따

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실험군의 감소폭이 대조군에 비해 

컸으며 두 군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백혈구 수의 경우, 실

험군, 대조군 모두 실험 후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두 군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임파구의 경우, 두 군 모두 실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영아 기르기 자신감은 실험 후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두 군간 시점간 교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는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신생아 마사지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신생아 마사지 실

시에 대한 요구 및 적용시기에 대한 조사연구가 실시되어

야 할 것이다.

산후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과 면역학적 특징에 대한 실

태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적정시기

를 선택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산후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효과적 간호중재 개

발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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